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김영미1)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1~3차

년도 자료 중 초4~6학년 1,44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친구지지, 신체만

족도, 자아존중감이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 시점의 친구지지는 이후 시점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

다. 셋째, 이전 시점의 신체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친구지지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보

였다. 넷째,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긍정적 신체상 형성과 사회성 훈련을 통한 사회

적지지 체계 확립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Ⅰ. 서론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나 귀하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4조). 

‘2018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9)’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2012년 670만에서 2019년 550만으로 매년 20만 명 정도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

정 학생은 2012년 4만 6천명에서 2019년 13만 7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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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속도의 가속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만18세 미만 다문화가정 자녀 중 만12세 미만 아

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7%로 영아기부터 학령기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학교는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

적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청소년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

지체계가 되어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부모

로부터 습득한 가치관, 생활양식,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의 특수한 배경으로 인해 학교 상

황에서 부적응, 정체감 혼란, 낮은 자아존중감, 학습부진, 문제행동 등 많은 어려움을 경험

한다(Congress & Gonzalez, 2012; Palaiologou, 2007; Smokowski, David-Ferdon, 

& Stroupe, 2009).

이 중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유능하고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평가로 

개인의 적응과 성격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전생애주기 단계에서 행복감과 생활만족

도에 영향을 미쳐 정신건강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지수로 알려져 있다(박찬인･양정

빈, 2010; Coopersmith, 1967; Kenny & Adriana, 2009). 자아존중감은 친구, 부모, 

교사 등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반응과 평가에 의해 형성되고 재조정되며 자

아존중감의 기초가 되는 영아기를 거쳐 학령기 중후기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자아존중감 

발달은 연속적 개념이므로 성인기에도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학령기에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인지, 사회･정서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

에서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주로 성인기까지 안정되게 유지된다(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 즉 초기의 자아존중감이 후기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어려움이나 외부 스트레스부터 보호요인이 되어 

적응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원재순･김진숙, 2016; O’Mally & Bachman, 

1983; Toro & Nieri, 2018). 

학령기는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로 또래를 통해 사회적 기술이나 적응 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갖게 된다. 또래관계는 자발적인 상호의존관계로서 가족으로부터 얻는 사

회적 지지와 다르며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안전기지 발달에 영향을 주어 다양한 어려

움으로부터 보호적 기능을 한다(권혜진･성미영, 2014; Mota & Matos, 2013).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와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에서는 안정적이고 지

지적인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왔다(박경리･김경

연, 2001; 정지민, 2015; 정희선･박성연, 2010). 반면에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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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또래 경험을 한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아존중감

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설희･박보경･도현심, 2015; 장윤정･신유림, 

2010; Caldwell, Rudolph, Troop-Gordon et al., 2004). 따라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등 아동이 또래에게서 얻는 긍정적 자원인 지지는 이후 심리적 안녕감

과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된다.

한편 과거에 비해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앞당겨져 2차 성징을 겪는 초등학교 고학

년 아동은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 시기에 아동은 새로운 신

체상을 형성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발달과업을 성취해가는 것이 중요한데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외무중시 풍조가 아동에게까지 전이되어 신체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불만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신체만족도는 용모와 관련된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으로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사회적 인정 요인은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항목에 의해 평가된다

는 점에서 학령기 아동의 신체만족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Dohnt와 Tiggemann(2006)

은 외모와 신체에 대한 만족감은 대중매체나 유의미한 타자 등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사회

적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외모의 아름다움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할수

록 외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신체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부정적 신체상이 고착되어 열등감이 증가하고 자아존중

감이 저하된다면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Abell & 

Richards, 1996; Kostanski & Gullone, 1998).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에 대

해 살펴본 국내 연구들에서는 높은 신체만족도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을 갖게 하고 우울과 불안을 낮춰 학교생활 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귀란･유

형근･신효선, 2009; 노보람･정정화･최아냐 외, 2019). 이와 반대로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낮고 신체상이 부정적인 아동의 경우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였

으며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외모 차이로 인한 편견이나 따돌림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게 하는 이유가 된

다(이윤정･유희･이정임 외, 2013).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와 가족, 교사, 친

구관계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와 대인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미･최인려, 2011; 노보람･정정화･최나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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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Harter(1993)는 다른 어떤 세부적 자기평가 영역보다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지각

이 자기존중감을 예언하는데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이라고 하며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이 함

께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김귀란･유형근･신효선, 2009).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다문

화가정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여 이후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고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은 또래들과 외모나 신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평가하

기 때문에 신체만족도와 함께 또래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Paxton, Schutz, 

Wertheim et al., 1999). 학령기와 청소년기는 또래와 동질감과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집단에서 어울리지 못하면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Freeman, Choate-Summers, Moore et al., 

2007). 또래로부터의 배척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소외감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모나 신체에 대한 정보와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에 대해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될 수 있다(최경일･조성심, 2014). 이에 반해 

아동이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집단 내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신체 변화나 다양한 문

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2019)에서 발표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8.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 중 협박과 욕설 61.9%, 집단 따돌림이 

3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 중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만뒀다고 답한 아동청소년이 23.4%에 달했다. 이처럼 또래로부터 지지받지 못하

고 거부와 무시를 당한 아동은 또래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이유를 또래의 모습과 다른 자

신의 신체적 조건으로 귀인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신체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또래와 다른 외모, 피부색, 체형을 가졌더라도 집단 내에서 수용되

고 지지받는다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지 않게 되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종합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외부평가에 덜 방어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여 적응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전생애에 걸쳐 형성되는 개

념으로 초기의 자아존중감이 후기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O’Malley & Bachman, 

1983) 다른 변수들과도 상호작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형성에 변화가 나타

나고 안정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교적응에 초점을 맞



59

췄으며 심리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또래의 지지와 자신에 대

한 신체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

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안정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

정하고 이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유지되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 인과관계는 어떠

한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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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를 사용하였다. MAPS는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다

문화청소년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6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

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차년도(2011년)부터 3차년도

(2013년)까지의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수는 결측치 

192개를 제외한 1,443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차년도를 기준으로 만12세가 

1,273명(88.2%)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11.97(SD=.37)세였다. 성별은 남아 706

명(48.9%), 여아 737명(51.1%)으로 구성되었다. 부모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는 

1,386명(96.0%),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 54명(3.3%),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3명

(.2%)이었다.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일본(33.7%), 필리핀(24.8%), 조선족(19.1%) 순으로 많

았으며 최종학력은 부모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다(어머니 41.3%, 아버지 43.6%). 거주 지

역은 경인지역(27.2%), 경상권(23.4%), 전라 및 제주권(20.4%), 충청 및 강원권(18.6%), 

서울(10.4%) 순으로 높았다.

2. 측정도구

가. 친구지지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에서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 중 친구지지의 7개 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채점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차수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1차년도 .95, 2차년도 .96, 3차년도 .97로 나타났다. 

나. 신체 만족도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에서 신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송인섭(1983)이 개발하고 임

재련(1988)이 재구성한 자아개념 척도를 한상분(1992)이 수정한 문항 중 6개 문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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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채점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3, 7번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차수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1차년도 .71, 2차년도 .74, 3차

년도 .73로 나타났다. 

다. 자아존중감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oopersmith(1967)가 개발

하고 박난숙과 오경자(1992)가 수정한 16문항 중 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총 4

문항이며 채점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차수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1차년도 .75, 2차년도 .79, 3차년도 .8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의 특성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시간에 따른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변수들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Curran & 

Bollen, 2001). ARCL은 자기회귀모형과 교차지연모형으로 나뉘며, 자기회귀모형은 t-1시

점의 변수가 t시점의 변수를 설명하고, t+1시점의 변수는 t시점을 설명한다. 교차지연모형

은 서로 다른 주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상호작용 효과를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전제로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삶의 만족도를 잠재변수를 

설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RMSEA, TLI와 CFI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적합도 기준은 

RMSEA는 .06이하,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Hu & 

Bentler, 1999). 결측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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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왜도의 절대값과 첨도는 1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은 동일한 측정시기와 측정시기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친구

지지

1차 -

2. 2차 .47** -

3. 3차 .41** .50** -

신체

만족도

4. 1차 .43** .28** .24** -

5. 2차 .27** .48** .30** .42** -

6. 3차 .27** .34** .46** .38** .50** -

자아

존중감

7. 1차 .44** .31** .29** .60** .31** .27** -

8. 2차 .32** .53** .36** .35** .62** .40** .43** -

9. 3차 .30** .35** .54** .31** .36** .59** .41** .48** -

M 3.81 3.90 4.01 2.72 2.79 2.85 3.13 3.17 3.22

SD .89 .84 .83 .61 .61 .58 .55 .55 .53

Skewness -.53 -.57 -.59 -.24 -.26 -.22 -.36 -.25 -.12

Kurtosis -.06 .12 -.02 .19 .34 .52 .10 -.17 -.63

** p < .01.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

공분산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하며 순차적으로 세 가지 동일성 검증이 충족되어야 한다(김주

환･김민규･홍세희, 2009). 첫째, 측정동일성 검증은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을 제약하여 각 

시점의 변수가 동일한 개념으로 측정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둘째, 경로동일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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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은 각 잠재변수의 경로계수를 제약하여 잠재변수의 회귀계수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과정

이다. 셋째, 오차공분산동일성 검증은 잠재변수의 오차항 간의 공변량이 동일한지 확인하

는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저 모형과 14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세 가지 동일

성 검증을 실시하고 15개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해가며 가장 설명력 있는 최적의 모형

을 탐색하였다<표 2>.

〈표 2〉 연구모형에 따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모형 설명

기저 모형1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측정

동일성

모형2 친구지지의 요인부하량을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3 신체만족도의 요인부하량을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4 자아존중감의 요인부하량을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경로

동일성

모형5 친구지지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6 신체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7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8 신체만족도에 대한 친구지지의 교차회귀계수의 동일성 제약

모형9 자아존중감에 대한 친구지지의 교차회귀계수의 동일성 제약

모형10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체만족도의 교차회귀계수의 동일성 제약

모형11 친구지지에 대한 신체만족도의 교차회귀계수의 동일성 제약

모형12 신체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교차회귀계수의 동일성 제약

오차

공분산

모형13 친구지지와 신체만족도의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14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15 친구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오차공분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값의 차이를 비교하고, RMSEA, TLI와 CFI 지수를 

확인하였다. χ2은 표본 크기와 복잡한 모형에 민감하므로 절대적합지수와 상대적합지수로 

추가 확인하였으며 이전 모형에 비해 .01 이내로 변화하여도 동일성 제약이 기각되지 않는 

점을 참고로 <표 3>과 같이 모형을 비교하였다(Cheung & Rensvol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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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모형에 따른 자기회귀교차지연 분석모형

χ² df RMSEA TLI CFI ∆χ²

모형1 4092.48 877 .047 .932 .943 -

모형2 4099.22 889 .047 .933 .943 6.74

모형3 4139.42 895 .047 .933 .942 40.20

모형4 4157.62 901 .047 .933 .942 18.20

모형5 4159.91 902 .047 .933 .942 2.29

모형6 4159.92 903 .047 .933 .942 .01

모형7 4160.00 904 .047 .933 .942 .08

모형8 4160.00 905 .047 .934 .942 0

모형9 4160.02 906 .047 .934 .942 .02

모형10 4160.02 906 .047 .934 .942 .02

모형11 4160.09 907 .047 .934 .942 .07

모형12 4164.15 908 .047 .934 .942 4.06

모형13 4168.95 909 .047 .934 .942 4.80

모형14 4171.61 910 .047 .934 .942 2.66

모형15 4172.60 911 .047 .934 .942 .99

기저모형인 모형1과 측정동일성 검증을 한 모형 2~4를 비교한 결과 χ2값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CFI는 .01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RMSEA와 TLI값은 차이가 

없어 측정동일성 조건이 충족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친구지

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대한 해석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기회

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을 한 모형 5~7을 비교한 결과 χ2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MSEA, TLI와 CFI값은 모두 동일하여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 조건이 

충족되었다. 즉,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의 1차년도(t-1) 값이 2차년도(t)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가 2차년도(t) 값이 3차년도(t+1)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검증을 한 모형 8~12를 비교한 결과, 

χ2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MSEA, TLI와 CFI값은 모두 동일하여 교차회

귀계수의 경로동일성 조건이 충족되었다. 이는 친구지지에 대한 신체만족도의 교차지연회

귀효과와 신체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교차지연회귀효과가 시간이 흘러도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동일성 검증을 한 모형 13~15를 비교한 결과 χ2값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MSEA, TLI와 CFI값은 모두 동일하여 오차공분산

동일성 조건이 충족되었다.



65

결론적으로 동일화 제약이 추가되어도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으므로 가장 간명한 

모형 15를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동일화 제약을 가장 많이 가한 최종모형 15의 적합

도 지수는 RMSEA값은 .047로 기준치 .06이하, TLI값은 .934, CFI값은 .942로 기준치 

.90이상으로 모두 권장수용기준에 맞는 적합도를 나타냈다. 

3.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검증

최종모형에 대한 표준화된 구조계수의 추정치는 <표 4>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살펴본 

결과, 세 시점(1, 2, 3차년도)에 걸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3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동안 이전 시점이 이후 시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친구지지와 신체만족도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 인과관계를 회기의 경과에 따라 살펴보았다. 

교차지연 계수의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1차(초4)시기의 친구지지에서 2차(초5) 신체만족

도의 경로, 2차(초5) 친구지지에서 3차(초6) 신체만족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시점의 또래와의 지지적인 관계가 이후 시점의 신체만

족도를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1차(초4) 친구지지에서 2차(초5) 자아

존중감으로의 경로, 2차(초4) 친구지지에서 3차 자아존중감으로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에 친구의 지지를 받은 아동은 1년 

후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1차(초4) 신체만족도에서 2차(초5) 자아존중감으로의 경로, 2차(초5) 신체만

족도에서 3차(초6) 자아존중감으로의 경로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신체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일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차(초4) 신체만족도는 2차(초5) 친구지지로의 경로, 2차

(초5) 신체만족도는 3차(초6) 친구지지로의 경로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는 이전 

시점의 신체만족도는 이후 친구의 지지를 높이는 영향관계가 일관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신체만족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반대

의 관계는 작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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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S.E. C.R. β

  1차 친구지지 → 2차 친구지지 .44*** .02 23.45 .46

  1차 친구지지 → 2차 신체만족도 .08*** .02 4.84 .11

  1차 친구지지 → 2차 자아존중감 .08*** .02 4.66 .13

  1차 신체만족도 → 2차 신체만족도 .47*** .03 15.93 .47

  1차 신체만족도 → 2차 친구지지 .14*** .03 4.96 .10

  1차 신체만족도 → 2차 자아존중감 .08** .03 2.98 .09

  1차 자아존중감 → 2차 자아존중감 .37*** .03 11.61 .36

  1차 자아존중감 → 2차 신체만족도 .01 .03 .03 .00

  2차 친구지지 → 3차 친구지지 .44*** .02 23.45 .45

  2차 친구지지 → 3차 신체만족도 .08* .02 4.84 .10

  2차 친구지지 → 3차 자아존중감 .06*** .02 3.35 .09

  2차 신체만족도 → 3차 신체만족도 .47*** .03 15.93 .47

  2차 신체만족도 → 3차 친구지지 .14*** .03 4.96 .10

  2차 신체만족도 → 3차 자아존중감 .08** .03 2.98 .09

  2차 자아존중감 → 3차 자아존중감 .37*** .03 11.61 .37

  2차 자아존중감 → 3차 신체만족도 .00 .03 .03 .00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2〕 최종모형 결과



67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에서 초등학

교 4~6학년에 해당되는 3개년도 자료(1~3차)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

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과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자아존중감 형성은 전생애에 걸쳐 형성되는 연속적 개념이지만 아동기가 결정적 시기

이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접어든 다문화 아동은 또래와 다른 자신의 신체와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 변화에 따른 자아개념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4학년을 첫 시점으로 하

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은 3년의 시간동안 정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이 6학년이 될 때까지 직접적인 외

부 개입이 있지 않는 한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지지와 신체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비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특히, 학급에서 친구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와 인정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학교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정지민, 

2015; Ladd & Kochenderfer, 1996).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에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다문화 아동은 이후 사춘기에 접어들어서도 지지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한다는 본 연

구결과를 통해 학급 내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만족도의 높은 안정성은 또래와는 다른 외모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

신의 신체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식한 아동은 중학교에 진입하는 시기가 될 때

까지 신체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고학년으로 진입하기 전 또래와 다른 피부

색, 외모, 체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외모에 관심이 증

가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매스컴에서 나오는 연예인뿐 아니라 유튜브나 SNS에서 일반인들도 성형, 뷰티, 다

이어트에 대한 콘텐츠를 다루면서 외모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통념화 속에서 왜곡되고 있으

며 한 개인의 능력이나 성품보다 외모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이러

한 외무중심경향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미디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과는 다른 피부색, 

머릿결, 체형 등으로 인해 미적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인지적 편향을 갖게 하여 부정적 자



68  육아정책연구(제14권 제2호)

아개념과 신체상을 형성하게 한다(김균량･이완정,2008).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사회

적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 이미지의 내면화가 강화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고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도록 건강한 신체상을 저학년 때부터 확립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전 시점의 친구지지는 이후 시점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 급등과 2차 성징의 출현으로 많은 신체 및 정

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적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표

상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의 또래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다문화 아동이 외모의 차이나 부모가 다른 문화권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래로부터 놀

림을 받거나 잘 어울리지 못할 경우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쳐 학교에서 부적응현상을 보일 수 있다(김성수, 2019; Sampson & Laub, 2006). 따라

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또래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부모나 교사가 또

래관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중재와 개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이전 시점의 신체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친구지지와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신체에 대한 지각이 가장 강

력한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한 Harter(1993), 김귀란, 유형근, 신효선(2009)과 심우엽

(2012)의 의견을 지지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학교나 일상에서 마주하는 타인과는 다른 

외모와 낮은 의사소통능력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경험하고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위험이 높다. 국내 연구(오성배, 2005)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자

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우울, 비행 등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자신에 대한 외모와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건강

한 자아개념 발달과 친밀한 또래관계를 돕고 더 나아가 학교부적응, 심리적 어려움 등 다

양한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또

래로부터 지지를 얻어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다

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심리적 적응을 도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보호요인이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진입하기 전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

상으로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긍정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개입이 이

루어진다면 이후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신체만족도는 1년 뒤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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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감은 1년 뒤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다양한 요

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신체만족도와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나 신체지각

이나 신체만족도가 다른 자아존중감 하위변수들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한

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주관적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

신의 피부색, 얼굴생김새, 체형 등 또래와는 다른 자신의 선천적 특성을 자신만의 개성으

로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인드교육과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외모연출법 등을 알려주는 

것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중 자아존중감은 16

개 중 4개 문항만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집중타당도는 .81~.98로 높은 편이

었으나 전체 문항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검사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타당

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주요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변

수들을 통제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여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이 친구와는 다른 자신의 외모와 신체를 긍정적으로 수용

하고 외적인 모습만을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여 자신에 대

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내면화된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 

태도, 평가의 의미를 가진 신체이미지는 자기개념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도 지속적인 영

향을 준다. 따라서 사회에 만연한 외모중심경향이 심리적 미성숙 상태인 발달적 단계와 맞

물려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부모 관계, 리더십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녀종합지원서비

스(다재다능), 이중언어교육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

교에서 매일 마주하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등에 

대한 개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래관계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매우 큰 보호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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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회적지지 체계이므로 한국 문화에 맞는 정서나 사회적 기술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

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문화와 외모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의 손

상을 예방하고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친구지지와 신체만족도를 종단적으로 확인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개입은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한국사회 적응에 기여하며 그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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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riend Suppor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Multicultural Children 

Kim Youngmi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friend suppor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multicultural children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 total of 1,443 data were obtained from 

the first, second, and third waves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iend suppor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were consistently stable over time. Second, 

friend support at the previous time point had an effect on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t the next time point. Third, body satisfaction at the 

previous time point significantly affected friend support and self-esteem 

positively at the next time point. Lastly, self-esteem at the previous time 

point did not affect body satisfaction at the next time point.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first allow children to form a positive physical 

image of themselves, and support peer relations through social training to 

enhance the self-esteem of multicultural children.

Keywords: multicultural child, friend support,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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